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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리우메달꼭따고싶어요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2연세대)가

오는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에서 메달 획

득에자신감을보였다

이탈리아 페사로에서 열린 국제체조연

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참가하고 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손연재는 월드

컵 시즌 점수와 올림픽 점수는 확연하게

다르다며 저에게는 오히려 (올림픽이)

더기회라고밝혔다

손연재는 런던 올림픽 때만봐도 전혀

다른 무대였다 좀더 엄격해진다면서

제 연기를 깔끔하게 한다면 충분히 기회

가있을것이라고봤다

이어 메달을정말따고싶지만제연기

를 후회없이 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 올

림픽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올림픽은 모

르는 것인 만큼 끝까지 해봐야 된다는 생

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

손연재는세계최고수준선수들이총출

전한 페사로 월드컵 개인종합에서 4위에

그쳤지만 종목별 결선 곤봉리본에 각각

18550점을받아은메달을땄다

손연재는 이번 시즌을 중간평가로 조

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 만족한다면

서 목표점수였던 18500을 넘어 18550

까지 받았으니 다음에는 더 좋은 점수를

노려보겠다고각오를다졌다

또 올림픽은 심리적인 부담이 큰 만큼

부담을 이겨내는 게 숙제다면서 올 시

즌 유난히 부상 선수가 많은데 부상 관리

가가장중요하다고덧붙였다

손연재는올림픽까지프로그램에큰변

화는주지않으면서체력훈련을강화하고

완성도를끌어올릴계획이다

손연재는 리듬체조는 기술점수 10점

중 자기 능력 안에서 실수 없이 하는 종

목이라면서 연습한만큼만하려노력하

고 그러다 보니 마음을다잡는데 도움이

됐다고말했다

또 손연재는 올림픽 때 입을 의상 4벌

이 모두 나왔다며 이번 대회에서 리본

옷을 입었고 나머지는 수구 색깔과 맞춰

입겠다고소개했다

리스본월드컵당시후프가손상돼다른

선수의 후프를 빌려 경기를 치른 데 대해

서는 어쩔 수없는상황이었다면서 멘

탈 트레이닝도 제대로 했다고 긍정적으

로해석했다

손연재는올림픽까지프로그램에큰변

화를 주는 대신 완성도를 끌어올리면서

체력훈련을강화할계획이다

먼저 9일 태릉선수촌에서 열리는 리우

올림픽국가대표선발전에나선뒤 5월우

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제7회

아시아선수권에 참가한다 이어 8월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는 2주간 브라질에서 전

지훈련을 하며 현지 적응에 나설 계획이

다 연합뉴스

상승세만족올림픽이기회

내달우즈벡아시아선수권출전

페사로월드컵에서은메달2개를딴 체조요정손연재가5일인천공항을통해귀국손

을들어인사하고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자프

로 골 프

(KLPGA) 투

어 2016 시즌

국내 대회가

마침내막을올린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나흘간제주도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제주CC(파72

6187야드)에서 KLPGA 정규투어 롯데

마트 여자오픈(총상금 6억원우승상금

1억2000만원)이 열린다 이번 대회는 시

즌으로는 네 번째이지만 올해 국내에서

는처음열리는대회다

120여명의선수들이열전을벌이는이

번 대회에서 이정민(24비씨카드)이 또

한번의우승에도전한다

지난시즌전반기에만 3승을올렸다가

후반기주춤한이정민은올해첫 대회인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4타차 역전

우승으로 샷감각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3승을 뛰어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밝

힌이정민은국내첫대회에서국내팬들

에게시원한샷을선사하겠다는각오다

김보경(30요진건설)은지난해유일한

1승이 이 대회였던 만큼 우승컵을 지킨

다는 계획이다 김보경은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공동 2위에오르며우승을

위한준비를마쳤다

지난달베트남에서열린달랏앳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정규투

어 우승을 차지한 조정민(22문영그룹)

도상승세를이어간다는계획이다

프로데뷔 2년째를 맞은 지한솔(20호

반건설)도우승을겨냥한다 지한솔은월

드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달랏 대회에서

모두아쉽게공동 2위에머물렀다

지난해 ADT캡스챔피언십에서 첫 우

승을 차지한 오지현(20KB금융)도 올

시즌 상위권에이름을올리고있어활약

이기대된다

기아클래식과 ANA인스퍼레인션 등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경험

한 박성현(23넵스)은 이번 대회 출전하

지않는다 달랏대회에서기권한고진영

(21넵스)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

다 연합뉴스

이정민 김보경

한국테니스의간판정현(71위삼성증

권 후원사진)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US 클레이코트 챔피언십(총상금

51만5025 달러) 16강에진출했다

정현은 4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대회 첫날 단식 1회전

에서빅토르에스트렐라부르고스(69위

도미니카공화국)를 21(64 657 60)

로물리쳤다

5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

스오픈을앞두고클레이코트대회가 본

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가운데 정현은

올해 처음 출전한 클

레이코트 대회 첫 경

기를 기분 좋은 승리

로장식했다

정현은 2회전에서

파올로 로렌치(53

위이탈리아)토미

폴(200위미국) 경기 승자와 8강진출을

다툰다 연합뉴스

KLPGA 국내대회개막챔피언향해 120명 도전

정현 US 클레이코트챔피언십 16강 진출

내일롯데마트오픈


